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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철호 교수의 식품학강좌‘식

품위생사건백서Ⅱ’를 냈다. 저자는 그의 서문에서 식

품에 관하여“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”는 사회적 통념을“그

래도 안심하고 먹을 만하다”라고 바꾸고 싶다는 강한 의지

를 보였다. 그의 이번 저서에서는 최근 일어난 학교 급식 식

중독 사건부터 불량만두까지 15건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식

품위생사건들을 파헤치면서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, 사

회적 여건 등을 심도 있게 다뤄 빌미가 된 상황을 추적하였

고, 관련된 식중독 원인들을 폭 넓게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

해를도운다음, 사건의문제점을예리하게지적하고결론에

서 사건을 요약하면서 향후 해결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

있다.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인을 위한 보기

드문 해설서이면서 식품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전문

인들에게는 옆에 두고 계속 참고해야 할 지침서로서 손색이

없다. 

전문서이면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저술할

수 있는 데는 저자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사건들을 보는 제

3자로서의평정심과치우치지않는뚜렷한사고의바탕을가

지고 있기에 가능했다.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

내면에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

을 내놓는 것은 저자의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

되지않으면도저히이룰수없을것이다. 

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도 이런 사

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고,

어떤 사건의 경우 일방적으로 제조업자가 크게 피해를 보거

나, 언론의 과잉반응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어 식

품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건에

따라서는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

경우도있음을제시하고있다. 

이 책의 또 하나 특징은 사건을 평면적으로 분석하기보다

는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우리의 식품위생 현황과 이를 관리

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역할, 그리고 업체의 수용자세 등을

제시해 단순한 사건백서의 차원을 넘어 위생관리를 한 단계

높일수있는좋은지침서의성격을띠고있다.

끝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현황과 대책에서는 폭넓게 식품

위생에 관한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하

면서시대적변화를설명하고있다. 이런현황분석을통하여

21세기 식품안전성관리 방안을 조목조목 예시를 들어 제시

함으로써관리기관, 그리고기업체에서해야할일들을상세

히 제시하고 있다. 모두 옳은 분석과 방안들이다. 부록으로

제시한 2015년의‘뚱보세’청문회는 세계가 겪고 있는 비만

의문제를재미있게풀이하고있다. 

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식품에 대한 상식을 넓히

기위하여옆에두고읽어볼가치가있는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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